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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3차 청지기훈련 - “선교”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저녁 7시에 시작 

2002년도 저때 정지기훈련01 [텀달 16일(수뻐서 18띨금)쩨 사할뻐| 걸쳐써 진행된다 

이번 정지기훈련은 ’선교’ 라는 주제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영획하게 정리하는 시ζ에| 

될 것이다 이번 정재훈련을 통해서 충현교회가 내까고자 of는 선교의 본질적인 방행| 선 

영하게 저|시도는 만큼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ξ분자들은 반 

드시 효뼈해 주시기 바란다 ‘선교’ 라는 주제로 진행도는 저떠차 청지기훈련의 각각의 설교 제목 

들은다음과같이각. 

10월 16일(수)- 그런도인의 명칭(빌 3:15"'18) 

10월 17일(목)- 교회의 선교(막 16:15"'16) 
10월 18일(금)- 판쩔l 골찌1(올 3:14) 

각성의시간으로진뱅된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기도회 
지난 주 화요일(9월24일) ‘갈릴리흘’에서 

성경이 제일 마지막을 기도로 끝맺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연약해진 기도의 무륨을 되돌아 

보게 되었다 또 주꺼서 성경의 제일 블에 패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재림의 익싹만을 남겨 

놓으앓에도 불구핸， 세상의 부귀영호를 기다리고 있는 허망한 삶의 모웹| 부끄램을 느껴 

야 했다 그리고 뺀， 주 여|수여 와|옵소서”라고 of^1막 기도를 재림의 소망으로 빨처는 신실 

한 성도의 7~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위6뼈 7~핸 있는 우리의 D띔을 7닐숙이 찔렀다 

반드).1 기억6빠 할 것01 있다 퍼스도의 초림과 재림 A떼어| 놓인 신댐 - 보2.f 내7f 속 

히 오리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재림의 익싹을 믿는 자들{계 22:7,12,20) - 그들E에| “0 1멘， 

주 여뼈 오A옵깃써라고 마지막 날어lof^1막 기도를 드리며 주를 초정할 수 있게 되리래 오 

직 성령과 교회의 초청에 응답봐는 X멘01 “O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를 초청할 수 있 

게되리래계 22:1끼 

그러므로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지막 기도이어야 흔삐 홍수 심묘뻐| 대한 경고를 잊 

지 않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재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E뻐| 대한 

언의떨 잊지 말고 늘 깨어있어야 효때마 24:37"'44). 왜L며땐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0171 때 

문이며(마 25:13) 그 닐은 순식E뻐| 홀연히 임하기 때문이대고전 15:51) 
또한 1멘 주 예수여 오사옵소서”라는 of^1막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세상적이고 현실적 

계획은 끊어^jO~만 흔떼.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기도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언약 

과 전혀 관계없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한 모든 것은 분명히 허탱H 질 것들이기 

때문이대약 때， 요일 2:15"'16)‘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of^ 1막 71도는 우리가 개인X끈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도임을 71억 

해야 효κt 우리가 비록 주의 얼굴을 tif2.f볼 자격은 없지만 믿음으로 주를 초정하는 마지막 기 

도는 전국의 문을 열고 믿는 지를 데리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친밀한 

기도01대요일 3:2"'3) 

1 989년3월4일 창간 2002년 9월 29일 

[ 달고오묘한그腦19월낀월급요징회 } 

구약에 나랴난 선교 -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 (본혼) 

1. 구약에 있는 션교률 위한 하나님의 체펙 

@창세기 12:1~3 : 아브라함을향한하나넘의 
세 가지 약속과계획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의 늪에 빠질 때마다 은혜의 언 

익k을 주셨다(창세기 3:15에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주신 언약， 
9 : 27에는 노아의 홍수 후에 주선 언약， 12:1~3에는 바벨탑 사 

건 이후에 주신 언약)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12:1~3에서는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까지 확 

대되어 있다. 더욱놀라운 것은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 

해 안간힘을 쓰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에게 ‘이름’ 을 주실 것을 선포하셨다{창 12:잉 이것 

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값없이 주시는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 

창세기 12 :1~3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택히셨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 자체이며， 아브람에게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반드시 이 

루실 세 가지의 언의띨 주셨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요， 둘째는 개인적으로 누리게 될 축복이며， 셋째는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의 축복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 

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 이 아브람 

을 인하여 복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브 

람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흥청망청 할 수 없다{택 

함 받은 팔자 좋은 아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모 

든 선물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져야 하며， 그러한 목적 

때문에 아브람을 향6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아브람을 저 

주히는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대창 12:3)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 에 대한 축복의 언의딸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언약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18:18에서는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펼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2:18에서는 

‘페 씨로 말미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고 언익k을 

말씀하셨으며， 창세71 26쩨서는 ‘네 자손을 혐의 별과 같 

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상기시키셨고， 창세 
기 28:14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 

을 얻으리라!’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2:3과 28:14에서 시용된 t당의 모든 족속’ 은 여호수아가 

7:14에서 ‘지파’ , '7 1촉’ 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것과 통일한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족속에 대 

한 하나님의 언의k을 예수 그리스도를증거하는 설교에서 사용 

하고있대행 3:25)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F아 온 세%에 우주 

적인 저주 아래 놓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히여 민족과 종족 

과 가족과 개인에게까지 적용되는축복된 약속 역시 우주적인 

것이며， 이 축복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은총으로만 받을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잎}아 모든 족속에게 확대된 축복 

된 언빽l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저l상의 후새 로 

여겼으며(롬 4:13), ‘그리스도 오벼l서 모든 믿는 자의 아벼지’ 

라고 부르고 있대갈 3:29) 시실상 창세기 깅:3에 나타난 t당 

의 모든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는 말씀은 갈라 
디아서 3’8에 나타나는 ‘복음’ 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 

로 우리는 신약과 구약성경의 중심이 복음과 선교에 대한 것 

이라는사실을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창세기 3:15에 기록된 ‘여인의 후손’ ， 9:27에 기록 

된 ‘셉의 후손’ 그리고 12:1~3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지손’ 은 

총괄적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다.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하 

나님의 언약은 마침내 한 사람 폐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성쥐되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스도 안에 있 
는 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전에는 백 

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흉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흘을 얻은 재’이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 

을 향빼 이 놀라원 언약의 소식을 전'ðl는 하나님의 선교 

사로 세워지는 자들이대호 r9~1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특별한 이름， 믿음으로 하 

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이름을 무시하고 세상의 

명예와 부요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은 얼마나 헛된 삶 

을짤}가는 자들인가1 그러므로 주께서는우리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자들이요짜 1’D,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 

업을 이을자로살아가길 기대하신대갈 3:26~2에. 그리고 하 

나님의 언익k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나태 

한 삶에서 벗어나， ‘모든 족속’ 을 홍t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하신다 

지·난·수·요·에·배·메·시·지 • 

재림의 확신 (요 14:1-3) “'L1흐논 n띔에 근심따l 말라 하벼을 EE니 또 Lh를 멜라 LH 0뻐지 집에 거할곳이 많도다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을l렀으리라 

LH가 너꿇뽑뼈센를 얘/비뻐싸니 7써 너꿇 뿜뼈씬를 여/비챔 내가 Eμl와서 너꿇 L뻐뀔 엉접5뼈 나 않 곳에 너꿇 있꺼1 õj2i라” 

초림아I臨하셨던 주l깨~ 떠나시겠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다 주께서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고뾰짜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대요 13:36). 근심에 눌린 저R털의 댐을 O씬 주님께서 대| 오겠다는 짧으로 위 
로를 주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며， 처소를 여|비하러 ι떼고 

밀띔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서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섰다 그렇다 주님의 재림은 진실로 하나님의 영원 

한 구속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셔죠버|대창 3:1히 그 시ζ띈 사EfO l 우리의 발 아래에서 싱하게 도}는 날01외롬 

16:20), 재림의 능때| 완성될 완전한 구원이 있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조치도 즐거움으로 변of.게 하는 놀라 

운 시캔|대롬 5:1Cfv11) 
서론 
해t님께써는 여X띄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O덤시겠다고 으펙5없대장 3:1히. 그랜로 여바꺼써 반딩| 초림(찌짧 

을 5써O[만 하며， 초림에 대한 많은 우2.1를 재람睡힘에 대한 확샌로 O멸어멤. 그리고 오늘날에도 A딴은 우리 

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데 이러한 전뽕 재림을 통해서 D쩌맨뢰롬 16:20) 그싹도께서는 반드시 재림때O멘 한 

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01루어자는 완전한 구원은 5뻐님과 누리는 화목이요 영원한 즐거움이 

대롬 5:1Cfv11). 

- 채림은 성경의 예언서에서 일씀하신다. 
요행|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람계 19:13'、16)， 그것은 구악의 여|언사를 통o~서도 들려지고 있냥 말씀이다‘ 

미가 선지자는 심E뻐|서 은총으룩 그 은층에서 재림으로 O밀어가며 이방을 판결하시고 영원한 축복이 메시아의 재립 

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E을 예언했대미 4:s에 요엘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재료을 통해서 01루매질 영원한 예루실램을 
바라보았으며(올 3:1ß'V17), 스7빠 선짜는 여싸 그린도의 재림을 통해서 십자7까 선 곳은 심판의 쩨요 판결의 자 

리가 될 것을 바라보않H속 14:4"'5). 그리고 말라기 선^I^f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D 빔을 의로움과 구원의 충만함 
을선포하였대말껑) 

그런도를 따르면.A.i 칭찬과 책망을 거의 동시떤로 날g펀 빠로 주를 세 번씩 부인하기도 했던 꾀 로마의 핍 
빅을 지L땐서 그Eι도의 재꿇 소망뼈 글을 썼다 ‘목쟁이 L빠L낼 때에 .A. I들지 아니of는 영굉의 면류관을 얻 

으리라(멤전 54) 그는 사들지 않는 재림의 영광을 얻을 것을 바라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를 바라 

보고 함께 살았던 야뾰는 믿는 X까 인내해야 할 이유가 그의 재림 때문01랜 말했대약 5:8). 그렇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우리는 반터 그의 계신 패로 보게 될 것이대요일 3:2"'3). 주꺼써 호령과 천A찜의 소리와 에님의 L펠로 
친히 하늘로 쫓아 재림히실 것이대살전 4:16). 전사의 밀대로 여|수께서는 하늘로 7냄을 본 꼬바료 오실 것이대행 1:11). 

- 그리스도께선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요 14:6), 그 01름 오 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01름이 없으며(행 4:12), 
그러한 쩌때 교회는 오직 예수로 밀미엠 구원어미|르게 된다는 진리를 싸해O멘 한t 그가 문이시다 영생에 이 

르는 구원의 문O씨대요 10:9) 그가 다시 오시는 그 닐때| 땅의 E담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보죠때 앉으신 이의 늦때|서와 어린앙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며 예수꺼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대겨16:15'ν1η 

- 이스라엘의 웰j시다. 

재림의 주 그는 보든 세계의 큰원이시며 장조주이시대011낀 묘멸이 그로 말미멤 떤 바 되었으며 파 없01는 
된 것이 없대요 1:3). 그러므로 재림의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뼈 고난도 함께 뱀빠 하며(롭 8:1끼， 그의 부멜| 침 

여하고 심판을 통과한 자들은 그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대계 20:6). 
-평화를온세상에주시는분 
01새씨 노래한 것처럼 71IDf요 묘사요 전능5씬 01니님01시며 영존하A는 O뻐지.A.IH 평강의 왕이신 여암 그리 

스도는 재립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영원한 펑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대사 9:ß'V끼 삼위일체 해f님의 열심은 영원한 

평화를이루실것이다 

-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비록 인ζ떼 죽음과 심판의 쇠시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재료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히 

9:27"'28) 그 날은 OIB보다 더욱 개에 다7댔대롬 13:11).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영원한 몸의 구속을 위하 
여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롬 8잉l， 세싱에서는 십재}를 지고 고통을 받으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그 날을 사모하게 
되었대딩후 4:8) 진넬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깨어서 주의 재림을 확신하 
는 자들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신실한 언약인 것이대막 13:3Cfv31,33,37l.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개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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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AT 까IE POOL OF BETHESDA 
(John 5:1 ~9) 

" ... Jesus said to him, "Ar’ise, take up your pallet, and walk. 11 

And immediately the man became well, and took up h띤 pallet and began to walk- .. 11 

In IemSalem there was a kast of the Jews EV%e앉떠따r)ηy뼈l 

to Jerus잃ale히m for this big holiday. People came from all over. 
Jesus came up from Galilee to attend. What’s so interesting is that 
in this passage they talk about the pool of Bethesda, “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s called in Hebrew 
Bethesda, having five porticoes" (v. 2). Porticoes are colonnades or 
c10isters that were probably used to shelter the sick. Bethesda was 
known as the house of mercy because an angel of the Lord would 
visit during certain seasons and touch the water, c1eansing it for 
mirac1e healings. All kinds of diseased people who were “ sick, 
blind, lame, and withered" would come and wait for the moving of 
the waters (v. 3). Whoever stepped in to the p。이 first, after the 
stirring of the water, was made well from whatever disease with 
which he was afflicted. At this place, Jesus stood. He stood at the 
well. Actually, He is the well, the original well. The Old Testament 
tells us , “ 1n that day . a fountain will be opened for the house of 
David and for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 for sin and for 
impurity" (Zech. 13: 1). 1sn’ t this prophecy exactly realized as 
Jesus stands at the pool of Bethesda? 

As the multitude of sick people lay around this pool of water, 
Jesus' eyes caught one man who nobody else cared abou t. This 
poor man had been sick for thirty-eight years. For thirty-eighty 
long years he suffered and waited for the water of healing to touch 
him. Don ’ t you think his condition was the worst possible?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saw him lying there “ in that condition" (v. 
6). What wonderful eyes Jesus has to see! He looked at the widow 
of Nine whose son had died and caught her, and he looked at 
Zaccheaus in the tree and caught him. The Bible tells us , “ these are 
the eyes of the Lord which range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Zech. 4: 10). Jesus sees the poor and sick people. Jesus caught 
sight of the little man by the pool. 

Jesus asked the sick man, “ Do you wish to get well?" (v. 6). 
What a wQnderful question! Interestingly, the sick man didn ’ t 
answer “yes" but instead said, “Sir, 1 have no man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 but while 1 am com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v.7). Oh, how many Christians 
pray in similar fashion! They think their way, their understanding, 
and their know-how is right. Why did this man of thirty-eight 
years of suffering want to go to the pool first? As each year slips 
past, his sickness 

the pool firs t. He didn ’t say, “Yes, 1 want to get well". He has his 
own method, his own principle. He doesn ’t let Jesus handle the 
whole thing. 

Truthfully, 1 can understand this man really wanting to get into 
the pool of Bethesda. ije was sick for thirty-eight years. 1 admire 
his endurance. 1sn’ t it amazing? He gets sick and doesn ’ t give up. 
A lot of people would have quit. A lot of people would have 
stopped trying. This sick man just kept trying to crawl toward the 
pool. His only objective in life was to get into that pool. His 
method and principle were stuck on this pool. He truly thought if 
he went to the pool first he would get healed. Don ’t you think our 
faith is like that sometimes? Even when Jesus came, the Savior, the 
owner of the pool, we still ask for our own desire. 

Christ ordered the sick man, “ Get up, pick up your pallet and 
walk" (v. 8). He didn ’t have to go to the well. Jesus èommanded 
him in the worst condition. Amen. Just as He commanded the 
paralytic, “ Get up,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and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 Stretch out your hand끼 so he told this 
sick man to rise and walk (see Mt. 9:6; 12:3). This sick man didn ’t 
listen the first time, but when Jesus ordered him he obeyed. When 
Jesusasked him the question, he didn ’ t say “yes" , but when He 
ordered him to “ Get up" , like he told Zaccheaus to get down from 
the tree, he listened. 1n the last thirty-eight years of this man ’s life 
his bed took care of him, now he is ordered to take care of his bed. 

What important it is to obey the Lord. 1t requires simple trust, 
“ for with the heart a perso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ing in salvation" (Rom. 
10: 10). Faith is so important. You don ’ t think, you just believe. 
The sick man practiced that faith when he obeyed Jesus ' order. He 
became a witness to every other sick person. We have to have 
simple faith, even little faith. Jesus tells us, “Truly 1 say to you, if 
you have faith and do not doubt, you will not only do what was 
done to the fig tree, but even if you say to this mountain, ‘Be taken 
up and cast into the sea,’ it will happen" (Mt. 21:2 1). Listen 
carefully to what Jesus says, “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will 1 do,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Jn. 
14: 13). If you ask and you don ’t believe, that’s a problem. “ You 
did not choose Me but 1 chose you , and appointed you that you 
would go and bear fruit, and that your fruit would remain, so that 
whatever you ask of the Father in My name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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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l더l스:rt' 면못에l쳐 (요 5:1~까 

낌성판옥사 

베데스다 못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절기인 이 축제의 날에 사람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참석코자 예수께서도 갈릴리에서 오셨습니다. 이 단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 

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2절)" . 여기서 행각은 주랑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마 병자들이 행각을 쉴 곳 심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으로도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물을동하게 할때 기 

적의 치유가 발생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 

른 자들”이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습니다(3절). 물이 동할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 바로 그 샘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참 샘물이십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 날에 죄와 더댐을 씻는 샘0]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 

라’(속 13:1). 이것이야말로 베데스다 못에 서 계셨던 예수를 통해 정확하게 실현된 

예언이아니겠습니까? 

버려진자에 대한그리스도의 관심 

병자무리들이 이 연못주변에뷰」있을때 예수께서는그누구도돌보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눈길을 주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잃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고통을 받으며 자신이 치유의 물 속에 들어가 나을 날만을 기다 

렸습니다 그의 상황이야말로 최악0] 아니겠습니깨 성경은 예수께서 그 사람의 

“그 누운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6절).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눈은 얼마 

나 사랑이 가득했겠습니ηF 예수의 눈은 나인 성의 아들 잃은 과부를 찾으셨고， 나 

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세 

상에 두루 행히는 여호와의 눈이라!' (속 4:1이 예수께서는 불쌍하고 병든 자들을 바 

라보십니다. 그예수께서 연못옆에 있는소자를발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음 

예수께서 그 병자에거l 물으셨습니다. ‘페가 낫파 하느냐%절)". 0] 얼마나 의미 
있는 질문입니깨 흥미롭게도 그 병자는 폐’라고 대답해l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 

게 말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 

오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대7절)" .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 

도합니까? 자신들의 방법 ， 자신들의 이해， 자신들의 경험이 옳다고 믿습니다. 38년 

동안 앓던 이 병자가 왜 무엇보다도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한 것일까요?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질병은 그를 더욱 둔하게 만듭니다. 그의 소망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와서 ‘당신이 낫고 싶소? 하고 묻자， 그는 연못에 들 

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밀녕}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습니 

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연못을 향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불펑하듯이 이 병자도 예수께 불평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의 불평은 먼저 타인들을 호빨니다. 그 자신은 

그 불평의 대 .̂{에서 살짝 빠져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 

니다. 그는 그^1 자신의 요청만을 말할 뿐입니다. 누군7}가 그를 도와서 연못에 들 

어가게 하도록 요구하는 기도만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그 자리에 

계시는가히는문제는그의 관심거리가아닙니다. 그는그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욕구에집착함 

“ ... 예수께서 7t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결ψ봐 챈l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 

이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 

다. 그는 38년간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긴 인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 

말놀랍지 않습니깨그는아픈중에도결코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상황0] 되 

면 아마 많은 이들이 도중하차하여 연못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그만 두었을 것입니 

다. 그러나 이 병^t는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연못으로 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일 

생에 유일한 목표는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방법과 그의 원리는 연못 

에만묶여 있었습니다. 연못에들어가면나을수있을것이라고그는정말로믿었습 

니다 가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지 않습니깨 예수께서 구원자로， 치유의 연못의 

참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망만을 간구하고 있습 

니다. 

즉각적인순종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8 

절). 그는 연못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최악의 상횡11 처한 그에게 명 

령하셨습니다 아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하신 것 

처럼(마 9:6),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하신 것처럼(마 12:13), 예수께서는 이 병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병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질 

문하셨을 때 “예”라고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일어나라’ 하고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는， 마치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가 그 즉시 나무에서 내려옹 것처럼 그도 그 즉 

시 듣고 일어났습니다. 지난 38년간 침상만을 의지하였던 그는， 이제 그 침상을 관 

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단순한믿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1이히는 성경 말씀처럼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단지 믿으십시오 병든 

자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병자들에 

게 예수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 

은 믿음이라도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 

만할뿐아니라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하여도될 것이요 예수께서 하시 

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 만약 
여러분이 구하고도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회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 

려 함이니라!' (.요 15:1히. 예수의 승천에 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 

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 16:23). 아멘. 

준비하라 

사랑하는 충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 

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은총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버l데스다 곧 자비의 집에서 온갖 질병과 문제들과 함께 서 

계셨듯이，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 계시며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히십 

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실천할 준비가 되 

셨습니까?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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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뭘까찌 

2002 충현탄기선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 
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할 때(행 14:24-28) , 

그는 결코 자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얼 

마의 결신자가 생겼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그 

의 보고의 핵심은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하나 

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를 성도들에게 보고 

단"1 션교， 꼭 알아야 할 일들 @ 
않았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변화를 기도 

하며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다. 지키지 

도 못할 우리의 지나가는 말 한 마디로 상처받을 

그들을 생각하자. 복음 외의 것으로 그들에게 기 

대감을 준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한다. 정말 복음 
끝나지 않은 탄기선교， ‘후속사역’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웅답 

되었나를 나누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행 14:27). 또한 

바울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 역사를설명하였고， 그로 인해 교회에서는복음을들은 이방인들에게 문안의 편 

지를 보냈고 ， 유다와 실라 등을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게 하였다(행 

15:22-32)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후속사역’ 이다. 

우리는 바울의 선교 보고 모습과 그에 따른 교회의 후속사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울은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를 파송했던 교 

회 역시 새로 복음을 들은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바울의 이 러한 ‘후속사역’ 

의 모습은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의 편지 곳곳에서 나타나 있다. 성경 

에서 ‘~서(書)’ 로 소개되는 것의 대부분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세워 

진 교회나 성도의 상황을 듣고 기도하며 눈물로 보낸 편지들이다 이러한 ‘후속사 

역’ 의 결과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가 그의 사역에 동참하 

였고， 빌립보에서는 교회가 개척되었으며， 여러 이방인들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 

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엠 2:8 ，9)는 절대 진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 

이번 1.2차 단기선교를 다녀온 700여 명의 충현의 단기선교사들과， 기도와 물 

질로 그들과 동역한 충현의 성도들은 성경에서 나타난 이 ‘후속사역’ 에 대해 얼마 

나 순종하고 있는가? 선교사는 - 매일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 
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 결코 자신이 무엇을 했음을 자랑할 수 없다. 그에게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만을 ‘간증’ 할 수 있 

을 뿐이다. 나의 사역보고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도들의 기도의 응 
답을 확신시키는 것인지 깊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주겠다， 편지를 보내겠다，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쉽게 약속하지는 

우즈베키스탄을 사랑따시는 따나님 

-' 

김 병 준 (외선부 교사， 연합팀 우즈베키스탄 단기선교단원) 

할렐루야! 8월 13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 

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즈벡에 잘 다 

녀왔습니다. 우즈벡 연합팀은 노방 전도 

사역， 어린이 사역， 심방 사역으로 우즈벡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난 단 

기선교 때와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기도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 집 

사님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처음의 우려(?) 

와는 달리 기도와 사랑으로 편하고 따돗한 가 

족과같은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분위기는사역 

지에서도 이어져 단합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 

었습니다. 처음 우즈벡에 도착했을 때 ， 그곳 사람들이 아직도 공산국가의 이미지 

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밝아보이지 않았구 

요. 그러한 느낌 때문에 사역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즈벡이란 나라는 타종교에 배타적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슬 

람에 얽매여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 

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임을 금방 알 수 있었 

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 

님의 살아계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할 때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변화 

시키셨습니다. 심방 사역에서는 어려운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노방전도사역 역시 어려움이 많아(법적으로 

전도가 금지되어 있어서) 게릴라식 사역으로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데 힘썼습니 

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땅을 사랑하시지만， 특히 우즈벡 땅에 대 

해 많은 사랑을 품고 계신다고 느꼈기 에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복음을 들고 그 땅에 이르도록… 살아계신 하나 

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 전하고 왔는가?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이 주님의 귀 

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의 

영적 인 성장을 위해 권변의 편지를 보내자. 선교를 나가 사진을 찍고 주소를 적는 

것은 우리의 사역 결과 보고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사진과 주소를 가져 

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거나 지속적으로 교제할 필요가 있는 현지인 

들을 ‘기억’ 하며 ‘기도’ 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단기사역은 

일 주일 ， 열흘， 보름이 아니다. 단기선교를 가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 다녀와 

서 다음 사역자들이 가는 그 순간까지가 우리의 사역 기간이다. 갓난 아이를 물가 

에 놓고돌아와그 아이를 잊는 어리석은사람이 되지 말자 . . 기도로， 편지로 아니면 

다음 사역으로 이들이 영적 아비로 성장하도록， 또 다른 선교사로 성장하도록 ‘후 

속사역’을감당하자. 

복음을 듣고 다시 바울과 교회의 권변을 받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행 15:30,31)" .. 

2002 단기선교 3차(10-12월) 모집 

2002 단기선교가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9월까지 67개팀 700명이 사역을마쳤습니다. 
이제 3차팀(10-12월)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텀 구성 / 각 교구 및 부서 2. 텀 구성 민원 /10-12명 

3. 기간/02. 10.1. - 12. 31 

4. 자걱 / 1) 우리 교외 세례교인으로， 륭록안 Ãll 년 이상 된 사람 
2)CMTC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5. 선교알 나라/의앙국기{다만선교위원외와 엽의일 것) 
6. 텀 푼련 / 팀장주재 이어| 텀 푼련을 이되 언어푼련， 전도푼련이 포암되어야 암， 

7 기타/ 텀 구성끔 자유롬게 알수 있으나팀장， 종무는 본부에서 임명g니다， 

8‘ 신정일곳/선교관4종 선교위원외싫 

2002 3차 CMTC 모집 

1 . 2차(1-9월)까지의 단기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3차(10- 1 2월) 팀을 모집 중이 며 

그 동안 CMTC를 마친 사람이 900여 명 입 니다. 
교회는 1년 내내 계속적인 단기선교를 계획하며 

제3차 CMTC(정규)를 모집합니다. 

개i일 / 주일반 9월 29일(주) 18:30-21 :00 
토요반 10월 5일(토) 17:00-20:30 

장 소/베다니훌 

2차 정탑팀， 싸역지 선정올 위해 싸역 풍 

다음 선교 사역지 선정을 위해 지난 17일 출국한 2차 정탐팀들이 
믿음의 눈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일 정 : 9월 17일-10월 4일 정탐지 : 중%에μIOt， 동부유럽， 중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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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i과지에서 만난 아01 

정 은 실 (대학부 터어키 단기 선교팀) 

“100년 전만해도 한국에는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 
던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을 전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터어키에서 교회가 없는지역을중심으로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매일의 사역이 똑같았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 

는 것이 전부였다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 

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한 아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다 

어떤 지역에서 우린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신기해 하고 좋아하며 반겨 

주었다. 그 지역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아이들이 달려오더니 돈이 있는냐고 물었다. 잘 살 

펴보니 동네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같았다. 부모님 

이 안 계신지 손에 무엇을 들고 팔아달라고 계속 우 

리를 따라다녔다. 물론 난 돈이 하나도 없었다. 사 

실 있어도 그 아이들에게 주고 싶진 않았다. 돈이 그 

들의 삶을 잠시 편하게 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것이 그 아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 

할 거란 생각이 들었기에 그 아이들을 보며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심하게 꾸짖으며 아이들을 내 쫓아버 렸다. 심지어는 

때리는사람들도 있었다 분명히 우리를배려해서 그 

런 행동을 했지만 고마운 마음보다는 그 아이들과 이 

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랐다. ‘아 

버지， 저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세요’ 

짧게 기도했는데 구걸하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주 기쨌다. 

분명히 그 아이는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왔음 

이 분명했다. 먹을 것이나 돈이나. 그러나 이번엔 무 
리가 아니라 그 아이 혼자였다. 난 그 아이에게 다가 

갔고 내가 정말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복음을 전할 

수있었다. 

젊끈이들의선교후기 

쭈낀흥헌 

푸르른 이야기 - 때악부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겐 성경을 주는 것이 불법이 

기에 나는 5가지 색깔의 구슬팔찌를통해 그아이에 

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었다. 황금색은 천 

국， 검은색은 죄 ， 붉은색은 보혈， 흰색은 구속， 녹색은 

영생에 비유하여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그 아이의 눈 

에서 빛이 나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반복학습이 

중요하기에 하나하나 구슬의 의미를 다시 물어봤는 

데 그 아이는 하나도 잊어버 리지 않았다 

“내가너에게 돈을줄순 없지만난너에게 예수그 

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해 줄게 그 아이의 팔에 묶여 

진 5개의 구슬 팔찌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지 

역에서 분명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살아 

가는 이 아이가 진정 예수 믿고 변화게 해 달라고. 그 

아이도 “예수님 ， 사랑해 주세요. 지켜주세요”라고기 

도했다. 지금도 그 아이가 생각난다. “하나님 그 아 

이가 예수님의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으로기도합니다. 아멘 

확적 /앓설o( 웰흔 촬반 

2002년 9월 29일 @ 

선교져를가.1)전 

온전히 하냐님껴l 묶였던 날들 

김 소 연 (대학부 루마니아 선교팀) 

선교준비를 하기 전에는 주로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다. 

그리고 나에게 선교를 갈 자격이 있 

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팀장 언니가 단기선교를 권 

했을 때도 나는 준비도 안 되었고 

내 믿음은 아직 선교를 갈 정도가 아 

니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팀장언니가 선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 

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사도행 

전에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전 ‘기도에 전혀 힘썼 

다’ 는 말씀을 읽고， 제자들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사 

역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께 완전히 의지 

해서 사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랬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나 

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에 전혀 힘써 선교 

에통참하기로했다. 

선교 준비를 하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배웠다. 아침 10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직장이나 

학교， 세상의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 

람들이 모여 함께 지냈다. 세상의 친구들과의 나눔과 

는 전혀 달랐다. 이러한 삶은 나를 변화시켰고 믿음 

이 인생의 초점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너무 선교준비 에 집중을 하니 단점도 있었다. 우선 

평소 생활 리듬이 많이 무너졌고 어머니께도 꾸중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이것들로 인해서 선교를 가기로 

결심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분명 지금까지 내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 

여 결심하고 준비해 온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 

신 것임을 믿는다. 앞으로의 내 삶도 전혀 기도에 힘 

쓰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소망한다. 

2002년 단기선교에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서는 15개 팀에 160여명의 젊 

은이들을 파송했다. 이것은 사람이 정형화시킨 선교가 아닌 성경적 선교로 돌아 

가자는 취지였고， 실로많은 팀이 선물을나누어 주는등물질에 의지한선교가 

아닌 순수하게 복음의 힘 자체에만 의지한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힘을 경험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번 선교를 통하여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전했으며 삶의 초점을 세상에서 하늘로 전환하고 선교에 소망을 가졌다. 그러나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의 목적을 상실’ 하고 ‘선교팀이 

선교의 목적을 상실’ 했을 때 불만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 진리? 천국의 문을 보길 원했는가?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이 

들은 삶의 초점이 ‘주님’ 이 아니라 ‘자신’ 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자신은 

뭔가를 얻길 원했는데 주님의 명령만 수행하고 온 것이 불만이다. 자신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남들에게만 주고 온 것이 불만이다. 착각하지 말자. 선교는 내 

가 뭔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복음을 전했으면 그것이 끝이다. 

뭔가 얻은 것이 있다는 고백은 그 위에 선물로 주어진 것들이지 내가 당연히 취 

해야할것이 아니다 

첫번째 ‘개인적으로 선교의 목적을 상실’ 한 경우이다 선교와 삶을 따로 구 

분하여 생각함으로 선교 갔다와서는 가기 전과 다름없이 선교적 삶을 멀리하거 

나 선교적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에 다녀온 소감을 “실망스러 

웠다” 라고 반응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인 즉은， 가서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더 

라는 것이다. 가기 전에는 돌아올 때 뭔가 큰 성령의 체험을 하고 완전히 변화되 

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가서 복음만 전했을 뿐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충격 이 

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답에는 아주 큰 오류가 있다. 우리가 
선교를 왜 갔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복음만 전했을 뿐’ 이라는 말은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친 말이다. 복음을 전했으 

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복음을 전했으면 선교를 아주 잘 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또 무엇을 원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갔었는가? 인생의 심오 

또한， ‘선교팀이 선교의 목적을 상실’ 함으로 말미암아 불만이 발생한 경우 

이다. 그 불만은 앞의 불만과는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팀의 스케줄 때문에 이동하기에 바쨌다는 것과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느라고 복음전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짐작건대 이러한 

불만을말하는사람이 속해있는팀의 팀장은선교에 대해 크게 착각하고있음에 

틀림없다. 교회의 취지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었지 

많은 장소를 다녀오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 

어야지 이름을 적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단기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무엇을 얻어오기 위한 것도，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기 위한 것도， 이름을 적어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 선교를 

준비하는， 혹은 희망하는 젊은이들이여! 선교 가기 전 성경을 읽자. 그 안에 선 

교의 목적과방법이 명료하게 적혀 있지 않은가?권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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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9교구김영훈목사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 믿음은 논리가 아니다. 인간적인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 

다. 복음은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믿음을 이해의 차원 

으로 떨어뜨리면 야곱과 같은 한탄을 하게 된다. 야곱은 아들이 볼모로 잡히고 지불 

해야 할 돈이 되돌아오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 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야곱의 

무지에서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에서 나왔다. 우리 삶 속의 불 

평과 불만도， 말씀을 모르는 무지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함에서 나온다. 

이것은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야곱 역시 하 

나님을 잊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육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었다. 그는 물질이 

필요하나 물질이 없다. 그리고 물질을 구하기를 원하여 물질이 생겼으나 아들이 없 

어졌고 도둑으로 의심받을 만한 돈이 생겼다. 상식적으로는 실로 최악의 상황이다. 

충분히 절망할 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며 감옥에 갇히 

는， 야곱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신뢰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경계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지식이나 능력 ， 경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인 것이다. 

고난은 분명 육적인 피해를 주지만 영적으로 도움을 준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라. 

처음엔 형제들이 자신들의 독실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자 

요셉에게 한 일을 회개하며(창 42:21)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그리 

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곱처럼 걱정하며 불 

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다. 현재 

가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결정 된다. 

} 새灣소7빼qr~ I 
‘한재희(부)， 한준규(자) ’ 성도를 소재합니다 

한재희 성도는 10여 년 전부터 고교 친구로부터 

끊임없이 전도를 받댔으나 이제야 교회에 나왔습니 

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많이 아플 때， 친구가 찾 

아 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기쁘고 좋았으며 평안해 

졌습니다. 집이 태릉이라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기 

도를 하면서 몸이 나아졌습니다. 태릉에서 혼자서 

도 충현 교회를올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쪽 오고 싶었던 교회에 오는 날은 정말 기쁘고 즐거 

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합 

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믿음밖에 없음을 알고 

아들을 전도하여 함께 새가족부 집회에 나오고 있 

습니다. 요한복음을 두 번째 정독하고 있는데 그야 

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렇 

게 기뿔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새가족 

부 집회에 효얘하면서 선생님과분반공부 시간에 말씀이 생활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배울 
때에 정말 좋습니다. 한재희 성도의 마음 속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차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효댁정통신원) 

530장 “네 병든 손 내밀라고” 

이 찬송가는 1904년에 「기독교 선교협회」의 창설자로도 유명한 앨버트 B 심프슨 목시에 
의해 작사 작곡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에 대 

한 마가복음 3장 1절~6절의 성경을 기초로 하여 작시된 이 찬송가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 

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찬송가로서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에 순종하여 우리의 병든 손을 그리스도께 내미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1절 네 벙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벙든 손을 내밀어라 

엇l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백싱을 큐원하네 

2절 기도하는 손 내을l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3절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맘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LH밀라 

주 예수는 자/:11하시 크신 사랑 베푸λ/니 지처/말고 밑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후링 네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네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못 갖춘 박자이므로 항상 시작 부분(1박자 반)을 정확히 해 주어야 그 디음 마디의 첫 박 

자(강박재가 강조되면서 빠르기가 안정되어 가사 전달이 잘 된다. 부끄러운 내 손이지만 주 

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내어 놓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짧위원훼 

션흐 오l 숨 송 중 μlμ11 

인간 존깨의 중검에 있는 것 

죽음과 친해지는 일은 죽기 얼마 전에 행해지는 작업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해 

야 하는 일이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근본적으로 죽음과 친해지는 작업이 인간이 존재하는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왜 

죽음이 인간이 존재하는 중심에 있는지는 이미 앞의 글들에서 매번 반복해왔다. 하 

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단히 언급하자면， 죽음은 천국과 연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천국을 바라며 살기 때문이다. 우리의 근본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뭇이다. 이 말을 할때에는， 그렇다고 이 땅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빛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빼서는 안 된다. 

죽음이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어떤 행동 양식을 보 

이는가? 금주 위임 목사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함’ 이라고 한탄한다. 죽음이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있다는 진리에 따라 사는 법을 배 

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진리를 발견하도록 인도하라는 강요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 즉， 복음전파이다.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께서 속죄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존재의 중심을 이 땅에 두지 않게 된다. 곧 

천국에 이를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전하라는 강요를 어떤 이는 나중으 

로 미루기도 한다. 그 이유는 아직 자신도 죽음과 완전히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말한다. 즉 아직 죄성을 갖고 있으며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죽음과 친해지는 것과 다른 사람을 죽음과 친해지도록 도와주는 일은 

별개가 아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과 완전히 친해질 수 있겠는 

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것 즉， 죄성을 완전히 벗고 영화롭게 되는 것(롬 8:30)은 

천국에 이르러서 이다. 그렇다면 죽어서야 진리를 전하겠다는 말인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죽음과 친해지는 것이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고 있 

다면 기다리지 말고 그 진리를 전파하여 다른 사람들도 죽음과 친해지도록 어서 도 

와주라권요셉기재 

7교구박수한씨(납39세)김희님 성도의 장남. 약물중독증 

세가 완화되었습니다. 영흔 구원과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 

세요. 또 박수한 씨 부친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9ií!.구 황순화 권λ/{여'68새) 폐암 말기로 약물치료 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을 의지함으로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1교구조유아(여3세~ .조규훈(남1세) 남매 기관지염이 심해 입원했다가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신앙도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암장수 성도(납68세) 안암으로 항암치료 중입니다. 힘든 치료를 잘 

견디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창숙 정도(여76세) 폐혈증과 대퇴부 골절로 매우 허약한 상태입니다. 다 

친 부위와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류동호 정도(남16세) 사랑부 형제인데 경기를 심하게 하다가 의식을 잃어 

혼수상태입니다. 의식이 빨리 회복되고， 병도 치유되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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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다의대본 
김 성 겸 (전도사， 중퉁2부 부지도) 

마르다는 예수께서 드실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녹 10:38-42).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와 함 

께 앉아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마침내 마르다는 예수께 와서 마리아를 비난하며 불평했다. 흥미로운 

것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께 고했다는 점 이다 분명 마르다는 마리아의 태도에 대 

해 불만이 있었으나 마리아 대신 예수께 말을 걸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하는 대화 

모두는 예수의 인정과 관심에 대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관심과 애정을 타인으로부터 얻기 위해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 
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과 대화한다. 일단 마르다가 한 일은 옳아 보인다. 예수께서도 식사는 하셔야 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마르다의 식사준비는 계산된 행동으로 드러나고 만다. 그녀는 예수께로부터 자기 

가 기대하는 애정과 관심을 받으려는 의도로 식사준비를 열심히 했을 것이나， 예수는 마르다에게 신경 쓰 

지 않고서 오직 마리아에게 가르침만 주고 계셨다. 그 결과 마르다는 애초에 기대했었을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열심히 했다는 만족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는 마리아에게 따지는 
대신 예수께 불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대본대로라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수고한다며 관심을 주 

셨을 텐데 ， 대본대로 가지 않았다. 그녀의 대본은 마리아를 흔내시고 자신을 칭찬하실 예수를 기대하면서 
짜여진 것이었지만， 상황은 그녀가 싼 대본대로 흐르지 않았다. 

마리아는 예수께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녀는 그저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 마르다가 예수의 인정과 관심을 기대하며 대본을 짜고 자기 

역할을 하는 동안， 마리아는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갔다. 

우리가 세워 가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신이 요구하는 모습대로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의 

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대하면서 삶의 대본과 역할을 정하며 관계성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심지 

어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 우리의 수 많은 신앙생활과 활동과 언사들이 나름대로 예수의 관심 

과 지지를 얻어 혹시 기도제목이라도 하나 더 응답 받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에서 출발한 역할극은 아 

닌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선한 행동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적당한 시선집중과 관심을 구애하는 우리의 

게임은아닌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녹 10:42).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곧 대본과 가식이 없는， 그저 한 죄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오는 그 관계， 

그리고 그와 똑같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친밀한 교제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
츄LJ ot~， 쿄꾀’ 

윤하정(륨1부교사) 

봉사도 몇 개월 하지 못했고， 학생들과 ’ 섞여서 있을때에가끔씩은구분되기 힘들 
다(?)는 말을 듣는 내가 이런 글을 쓰게 되 

다니 쑥스러운 생각이 앞선다. 하지만 중퉁부 

에서의 봉사는나의 20년 신앙생활중에 가장느낀 점이 

많았던시간들이었다 

처음 교사를 맡게 된 것은 완전한 자원은 아니었다. 대 

학생이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았지만 

나는 스스로가 무엇으로 봉사하기에도 덜 준비된 사람이 

라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중등 1부 기자 

단을 돕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과연 이 곳이 주님 이 내게 

맡기신 곳인지 염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매주 봉사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끄셨음을 느낄 수 있 

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주님 이 내게 만나게 하신 영흔 

들임을믿게 되었다. 

또 이곳에서 느낀 점은， 나는 중 · 고등학교 때에 교회 
학교 소그룹 활통을 많이 못해서 몰랐지만 이러한 소그룹 

활통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라 서로를 위한 주 

님의 사랑하심을 전하는 말들은 적지만 함께 하나님의 자 

녀라는 것을 느끼고 우정을 키워 가는 모습이 아름다웠 
다 

혹시 봉사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든 기도하 

고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싶고， 학생에게는 소그룹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님 안의 교제를 많이 느끼라고 말 

해주고싶다. 

근거 사랑의 성도 
[믿음의정깐 

누 1 {-용 승 (Luke) 승 

vl형1 1케 강} 숭 가1%7 {? @ 

우리는 우리가가지고 있는사고의 범위 내에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언뜻 생각나는 것도 대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내가 그 동안 보아왔고 느 

꼈던 것을 사랑이라 여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위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친 

구와 적을 구분핸 사랑입니다. 사랑 받고자 함에 따른 반대급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쉽게 시험에 들거나 영적 탈진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매력 ， 상호조화， 성욕， 민감성에 대한 문화적 이해같은 대인관계 개 

념의 영향을너무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하나님의 사랑이 이런요인들을훌쩍 뛰어 

넘는다는 사실을 좀처 럼 이해하지 못합니다~ (헨리 나우웬) . 
이처럼，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사랑은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무조건적인 사랑 

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녹 6:35)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축에도 끼워주질 않으십니다(마 

5:46-47). 참으로 고차원인 사랑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감정에까진 도저히 수긍 

이 가질 않습니다. 저(?) 천국에만 있을 법한 이야기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성인 군자라면 몰 

라도 우리같은 범인(凡A)이 행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선 이 

러한 사랑을 하라고 명하십니다(요 13:35). 주님께서 너무 큰 짐을 지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은 초월적인 사랑을 요구하심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 

냐하면， 이러한사랑은본디부터가우리가 할수 있는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 

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요 15:6).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라 하십니다(녹 9:23) . 그리고 당신 안 

에 거하라 하십니다(요 15:4).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요 15:9). 

그러면 이러한 사랑은 저절로 된다고 하십니다(요 15:5). 죄된 인간이 천국의 사랑을 할 수 있 

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요 15:12). 

그러나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성경 

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요 15:9). 나같은 죄인을 위해 그 귀한 폼을 버 리사 성도 사랑 

의 근거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위해 싸워 온 사람만이 공동체에 사랑이 없음을 통탄할 수 있는 유자격자입 

니다. 박경 배(외선부교새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잊혀진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읽으시 

기 바랍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 에게 관심이 많았고(4:18 ， 6:20, 

14:15-24), 반면에 어리석은 ‘부유한 자들’ 의 모습을 아주 예리하게 

관잘하였으며(1:53 ， 12: 16 ， 16:1 , 16:19, 18:23, 19:2, 21:1), 당시 사회 

가 무시하였던 ‘여인’ 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 

다(엘리사뱃(1장) , 안나(2장) , 나인성의 미망인(7장) , 윤락 여성(7 

장) , 예수를 도와준 여인들(8장) , 요안나와 수산나(8장) , 마리아와 

마르다(10장)， 18년 앓는 여인(13장) , 동전을 잃은 여인(15장) , 끈질 

긴 과부(18장) 등 누가복음에는 많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 또한 그 

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두었고(사마리아 마을이 예 

수를 거부하는 것(9장) ,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10장) ， 유일하게 감 

사를 표시한 사마리아인(17장)) , 별 볼일 없는 사람들(7:36-50 ， 

18:10-14; 19:1-10) , 낙인찍힌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 

였습니다(6:6 ， 18장의 삭개오， 19장의 혈루증 앓는 여인) . 

결국 ‘누가복음’ 에서 ‘누가 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관점들은 

사도행전에서 유감없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방인들 

도 성령을 받게 되었고(행 10:45),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생겼으며 

(행 11:1; 13:48; 14:27; 28:28) ,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 

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행 15:17). 사랑스러운 의원이었던 누 

가! 우리는 그가 기록한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천하 

고연약한자들의 친구이신지를잘보여줍니다. 

김동하 목사 (출표택 지되 



텅 2002년 9월 29일 

모임 

1 징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일(월) 새벽기도회후 

~‘베다니훌 

2 안수집사회 화왜벽기팩 
일시 ‘ 1()월 l일(화) 새벽기도회 후 

E암‘ 베다나훌 

3 교구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5:Yl 

~ 당회실 

4，오봉익성도 

차정병 성도의 남편 ， 12교구 용두구역 /23일 별 

세 ， 25일장례 

5 최영순권시 

장원옥 집사 모친， 허상인 집사의 시모， 6교구 우 

성4차구역 / 25일 별세 ， 27일장례 

결혼 

주만흥현 제700호 

교회소식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충현중보의창 

수요2부 예배 • 글요집회 시간 변경 、

7시30분에서 7시로 변경， 이번 주 수요일(10월2일)부터 적용 

4 요한연합회 5치회의 

일시 오늘 15:20 

~ 제2교육관Yll호 

5권시전체임원월례회 

1 백승훈권백선제장로， 이영숙권사의아들， 아틀 

란타 한인장로교회)과 김인경 앙김진엽 집사， 김 

외숙 집사의 딸， 17교구) /1()월 l일(화) 13:00, 갈 

컬리훌 

I 10월2일부터 ‘수요2부 예배’와 ‘금요집회’ 시간이 변경된다 I 
l 기존보다 30분 앞당겨서 시작되므로 중연의 모든 성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린다.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 

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 

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 

하여주소서. 

2 홍석민 군(홍시오 안수집사l 최현숙 권사의 아들， 

17교구)과 윤기영 양(윤성 집사， 황옥순 집사의 

딸， 시드니 성락교회 ) / 10월 3일(목) 11:00, 갈릴라 

흘 

~.. unun n mm_nmnn_nu___ ~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 
게 서서 영흔에 대한 뜨거운 열 

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 

소서. 

일샤 10월 2일(수)수요l부 예배 후 

g암 영아부실 

냄*꼬회 

1 베드로7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 ‘ 교육관407호 

2，요한8지회월례회 

일시 오늘3부예배후 

g암，교육관 311호 

3 요한 14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9:00 

g암 변기성 집사댁(구로구 개봉2동 334-13, 은빛 

빌라 202호 t!682-2632) 

4‘요한 1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9:00 

gkt. 이종훈 집사댁써현동한신@115-æJ) 
5 루디아하|회월례회 

일시 ‘ 1()월 12일(토)， 교구잔치 및 0벼예배 후 

ε앙‘아시아공원 

3 신동희 군(박현숙 집사의 아들， 만민교회)과 김숙 

영 양(김태홍 집사， 박양자 집사의 딸， 15교구) / 

10월 3일(목) 1 3:00 ， 갈렬리훌 

4 김형수군(김진철 씨， 최재분 씨의 아들， 19.교구)과 

김경아 앙김기곤 생도， 최수자 권사의 딸， 부름교 

회 ， 19교귀 / 10월 3일(목) 1 5:때， 갈렬리훌 

5, 이종필 강도새이재화 목사l 황순염 사모의 아들， 

광명교회)과 인의정 양(노정숙 전도사의 딸， 주홍 

교회 ， 19교구) / 10월 3일(목) 13:00, 복지관 

6 김징기 군(김진만 씨 ， 장분녀 씨의 아들， 19교구)과 

01지욱 앙(이회자 씨의 딸， 19교귀 시0월 3일(목) 

1 5:00，복지관 

7 진성호 군(전돈석 집사， 유길자 집사의 아들， 6교 

구)과 믿빼정 'b~박영탁 씨， 김순남 씨의 딸) / 10 

월 3일(목) l1:Yl ， 잠실 향군회관 별관l충 

8정샘 군(박춘옥 권사의 o~들， 1꼬구)과 안뭘| 

앙(안금식 타교집사， 이종회 씨의 딸) / 10월 3일 

(목) 12:00, 여주중앙감리교회 
구 분 

’ 옹f펄體l 

| 예배 안내 | 
시간 

오전 7:00 

II 오전 9:00 

↑성수대교 

영동선Ír웅 

르네상스호탱 

장성 → 

장소 

본당 

본당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 

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 

신하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 

기를힘쓰게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 
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영력 있는 

교회가되게하소서. 

9, 원1일 군(윤상오 집사， 신동옥 집사의 아들， 1교 

귀과 황영진 'b~황택순 씨， 송차순 씨의 딸) / 10 

월 3일(옥) 13:00, 상록회관4충무궁화흉 
주일 예 배 

m 오전 11 :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 

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 

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 

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쏠쳐f 

1 ‘ 권명녀타교은퇴권사 
윤기호 성도 장모， 박미서 집사의 모친， 1 3교구 동 

촌1구역 /12일 별세 ， 1 4일 장례 

2 윤봉영성도 

이종엽 성도의 남편， 8교구 웅봉l구역 122일 별세， 

23일장례 

3， 김밀례티교집시 

김영숙 권사모친， 최수영 집사의 장모1 5교구 목련 

l구역 / 23일 별세， 25일 장례 

10 고태진 군(고광수 성도， 김정순 권사의 아들， 1 6 

교구)과 이은혜 양(이상돈 씨 ， 김부기 씨의 딸) / 
1()월 5일(토) 15:00, 서초웨딩흘 2층 루비흘 

권사전제월례회 

일 AI: 오늘 15:00 장 소:갈릴리률 

정년2부 “자리 찾기” 종동원 전도집회 정지기훈련 안수집사 부부 잔앙연습 

대상 30대성도 

일 시 10월 6일(다음주일) 12:20-14:50 
장소:교육관 501호 

밴드벨 연주대 신입대원 모집 

대 상 초등학교 6학년~대학부 

기 간 1 일-29일 주일 12:30-14:30 
문의 · 지휘자송재월 (017-417-6018), 교환 210 

장소 ‘ 핸드벨실 (옥탑방 3층) 

요안연압체육대회 

일 시 : 10월 3일(목) 10:00 장 소 : 수도전기공고 

일시 매주일(오늘- 1 0월 1 3일) 1 5:30 

장소 교육관 301호 

국내 외국인 선교부 통역자 모집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통억으로 

봉사할 통역자를 모집합니다 
대 상 ’ 베트남어， 뱅갈어， 태국어 

문 의 김황곤 목새n552-82oo #356), 
*주일은 Of먼l홀로 직접 찾아오세요. 

신온가정부계절악교 

대상 ‘ 신흔가정및 예비부부 

일 시 10월 2일(수)-3일(목) 

장소:충현기도원 
문 으| ‘ 교육관 205호(#429) 

채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니·다 

IV 

V 

찬앙예배 

수요예배 

금 요집회 
새벽기 도회 

오후 1’OO(외라{동시통역예배) 

오후 3:00 

(젊은이가드라는예배) 

오후 5:00 

l 오전11:00 IJ 오후 7:00 
오후 7:00 

오전 5:00 

| 기도원안내 |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보」단 U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 
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 

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섬·기·는· 분· 들 ]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선교위원장 싱경연구원깅 딩회 서기 17.교구장 교구위원징 교퓨{원회 1교구 기획위원회 

윤인현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선교위원 몽A써원징 E맨3부징 구쩨부장 재3교뿜원장 5교구 얘H때부 3교구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친앙위원징 3교구징 8교구징 쩨16.교구징 몽A써원 대학부 1 7.교구 선교위원회 9교구 15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유0원깅 g밴2부징 건축위원 밸루O앤웹~ A녕부장 11교구 4교구 정년1부 16.교구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법인운영위원 예배위원징 쩨징위원징 기획위원장 기획위원 8교구 6교구 7교구 2교구 10，교구 

이하영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이종섭 고광환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진도위원징 김시위원징 기도원김 재2교육위원징 재1교웹원징 14교구 외신부 12교구 13.교구 1~~닙 

최기홍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 찬양감독 강임구 
서。왜-"날T자。 15교구징 행정위원장 직능진도부징 씨7펙부징 · 강 도 사 이정철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 여전도사 
14교램 건축위원 신혼7엠부징 선교위원 진도위원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9교구장 1래구장 딩회부서기 O앤친g때징 소앙부징 
9교구 4교구 3교구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고등부징 맴뉴엘한S때징 실로임친잉왜장 E때부징 정년2부징 

14교구 1 7.교구 10.교구 6교구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김정연 조옥자 

탁이부앙 기브리짧웹징 햄앨진g때징 때~f디부장 정년1부징 
5교구 8교구 15.교구 13.교구 7교구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노영한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쩡징위원 E XEIα끼닝f‘T。l 유지부징 얘배위원 1녀L..!T닙자。 
16，교구 12교구 2교구 11교구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고제숭 
. 교정전도사 박양덕 

621 방주연 2 장년2부 방준영( 1 ) 625 김민정 19 대학부 

622 신수인 6 청년1부 주민(19) 626 김유리 19 대학부 

623 정혜진 19 대학부 627 이수미 19 청년2부 

%51 !f.님자。 초등부징 영이부g 유년부징 중등2부징 · 단기선교사 강기엽(얻|링카) 

김영은 l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스리램) 
624 심성은 19 대학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립니다 유이부징 l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퇴 


